
Ⅰ. 서론

인간은 누구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헤어짐을 한 번쯤 경험하게 된다. 수용전념치료의 창시

자인 Hayes(2005)는 “충분히 오랜 시간을 산다면,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상실

을 경험한다.”고 언급하였고,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문종원, 2011). 일반적으로 상실(loss)을 떠올리면, 가장 먼

저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이 연상되기 쉬우나 삶에서 겪게 되는 상실은 대상과 범위가 다양하다

(Sofka, 1997). Nolen-Hoeksema, McBride 및 Larson(1997)은 상실을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통제 불가능한 사건 즉, 사망의 결과나 심각한 건강문제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죽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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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관계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이 지각한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가까운 사람의 상실’을 보고한 총 29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외상 및 상실

경험 질문지, 정서인식명확성(한국어판 특질 상위-기분 척도), 심리적 수용(한국어판 수용-행동 질문지-Ⅱ), 한국어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SPSS 23.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t-test,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정서인식명확성, 심리적 수용,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은 세 

변인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이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하였다.

[주제어] 관계 상실, 정서인식명확성, 심리적 수용,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외상 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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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동반자적인 관계가 자발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종결되는 것을 포함한다(Penner, 

Dovidio, & Albrecht, 2000). 이처럼 상실은 관계의 종결로 인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

인 경험이다.

초기 성인기에 접어드는 대학생의 중요한 발달과업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나

(Erikson, 1963), 모두가 그 시기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은 아니다. Lopez(2008)는 

관계 속에서 친밀감 형성의 실패로 초래된 대인관계 외상은 타인을 불신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국내 대학생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관계 상실을 가장 충격적인 외상 

사건으로 보고하고 있으며(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신지영, 이동훈, 이수연, 한윤

선, 2015), 관계 상실에 주목한 선행연구(김지원, 2016; 박선정, 정규석, 2016)를 바탕으로 대학

생에게 있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학

생의 관계 상실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1,66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S대학의 학생상담센터 이용실태조사(2016.3∼2017.2)에 따르면, 스트레스 유발의 주된 원인으로 

‘가족 및 이성을 포함한 대인관계’가 가장 높게 집계되어, 학생상담센터를 찾는 대학생들의 주 

호소문제가 친밀감 형성과 관련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별 등의 관계 상실이 심리

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상실 경험의 심리적 영향은 고통과 관련하여 슬픔이나 우울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낼 수 있으나, 상실 경험

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상실 경험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적응적인 형태를 보일 

수 있다(최선재, 안현의, 2013). Tedeschi와 Calhoun(1996)은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 이후

의 인지과정에서 통합 실패 및 내적 정서조절 실패를 의미하는 PTSD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을 연구해왔다. 이들에 의하면, 외상 후 성장이란 삶을 위

협하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재규, 2017; Tedeschi & Calhoun, 2004). 외상 후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지속

적으로 연구해온 Joseph과 Linley(2005)는 외상 후 성장을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증가로 개념화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Regel과 Joseph(2010)은 종

교적인 문항을 배제하여 종교의 유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

(Psychological Well Being-Posttraumatic Changes Questionnaire; PWB-PTCQ)를 개발하

였고, 이를 토대로 Joseph, Murphy 및 Regel(2012b)은 외상 사건 후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긍정

적인 심리 변화인 ‘외상 후 성장’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증가’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제안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상실 경험 및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과 성인

을 대상으로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 및 죽음과 이별 등의 상실경험 후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개인 내적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지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김순미, 2018; 김지원, 2016; 

박선정, 정규석, 2016; 윤명숙, 김남희, 2013; 임선영, 권석만, 2013; 최선재, 안현의, 2013). 또

한,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도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반추,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의 변인

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김현미, 정민선, 2014; 윤명숙, 박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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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유리, 장현아, 2016). 이처럼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주목한 연구는 최

근 10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며,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지속적으로 탐색되고 

있다. 외상 후 성장 관련 국내 연구들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김예영, 유소연, 오진

아, 2017; 장한, 김진숙, 2017), 외상 후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서 및 

인지적 변인이 탐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국내연구에서는 명확하게 정서를 인식하고 표출하는 것이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김지원, 2016; 남여명, 박철옥, 2017; 송현, 최보람, 이영순, 2012; 조한로, 정남

운, 2017). 즉, 외상 사건의 경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상경험에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그 사건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0). 정서인식명확성(emotional clarity)은 자신과 타인의 구체적인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명하는 능력으로써 정서를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며(Salovey & 

Mayer, 1990),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명확하게 자신의 정서를 인식할수록 우울, 불안 등의 부적

응적인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왔다(사민서, 김영근, 2018; 이서정, 현명호, 

2008; 조성은, 오경자, 2007; 조은영, 박수현, 2016; Allen, 2005; Keltner, Locke, & Audrain, 

1993; King & Emmons, 1990;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외상경험

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Boden, Bonn-Miller, Kashdan, Alvarez 및 

Gross(2012)는 높은 정서인식명확성을 가질수록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인 재평가를 통해 낮은 

PTSD를 보고한다고 하였고, 또한 정서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심리적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강민서, 2011; 김영자, 정남운, 2016; 송현, 이영순, 2017). 한편, 

Hayes(1994)에 따르면, 심리적 수용(psychological acceptance)은 개인의 일생을 반영하는 사적

인 사건들을 방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경험하는 것으로, 국내 선행연구자들(박경, 

2011; 박예슬, 2013; 이재규, 2017; 한은애, 2015)은 외상 사건 경험자들이 겪게 되는 강력한 감

정과 사고를 조절하거나 그들이 경험한 정서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개

인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심리적 수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수용은 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변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상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외상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심리적 수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외

상 후 성장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상 사건 경험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에

서는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사용하여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고 있으며, 외상 사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헤어짐으로 경험하게 되는 관

계 상실 외상에서 정서 및 인지적 변인의 요인으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연구는 아직까지도 

많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의 비율이 높고, 

충격적인 외상 사건으로 관계 상실을 가장 높게 보고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대학생에 초점을 맞

춰 그들의 삶에 있어 가까운 사람의 상실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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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계 상실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이 지각한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

적 안녕감의 관계에 심리적 수용이 긍정적 적응의 형태인 외상 후 성장 즉,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

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심리적 수용이 이들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경험적 근거는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 기제인 정서와 심

리적 수용을 상담의 치료적 관계 안에서 적절히 다루어, 관계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적응과 성

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개인의 사적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체험한 생각과 감정

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상담 장

면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담자의 정서적 측면을 부각해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 심

리적 수용,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

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은 매개 역할을 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관계 상실 경험

상실 경험은 대상과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Hart(1990)는 대상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실의 유형을 실제적 상실, 추상적 상실, 가상적 상실로 분류하였고, 상실 경험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Sofka(1997)에 의하면 상실 경험은 크게 죽음관련 상실, 관계 상실, 물리적‧심리적 상실이 

포함된 기타 상실, 역사적 사건에 의한 상실로 구분된다. 한편, Allen(2005)은 반복적인 이별의 

일시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영구적인 상실도 관계 상실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최선재와 안현의(2013)는 대인관계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상실은 사별이나 죽음의 상실 

경험보다 심리적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상실 유형별 구분을 통해 죽

음이나 헤어짐의 관계 상실 경험도 충격적인 외상 사건임을 알 수 있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이별

하는 경험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죽음 및 이별을 비롯한 관계 상실 후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김순

미, 2018; 김지원, 2016; 박선정, 정규석, 2016; 윤명숙, 김남희, 2013; 이수진, 2017; 임선영, 

권석만, 2013; 최선재, 안현의,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 상실 경험을 실제적으로 가까운 

대상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 사별(bereavement) 경험의 죽음상실과 관계의 단절로 정신적‧신체

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지속될 수 없게 되는 관계상실에 초점을 두고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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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외상 이후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성장을 탐구한 국내외 연구자들(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

헌, 2009; 이양자, 정남운, 2008; 최승미, 2008; Milam, Ritt-Olson, & Unger, 2004)은 

Calhoun과 Tedeschi(1998)의 외상 후 성장 이론의 관점으로 외상 후의 성장에 접근하였다. 한

편,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외상 후 성장 연구에서는 정서적인 변인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Calhoun, Cann 및 Tedeschi(2010)는 외상 이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문화적 요

인과 함께 정서적 고통의 관리를 강조하는 외상 후 성장의 종합 모델을 제시하였다(조한로, 정남

운, 2017). 또한 Joseph과 동료들(2012b)이 기존의 외상 후 성장 모델을 수정하여 제시한 외상 

후 성장의 정서-인지 처리 모델(an affective-cognitive processing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에서도 외상 후 성장을 위해서는 인지적 도식의 재건 과정과 함께 정서 상태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들은 개인이 외상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정을 새롭게 획득

한 정보에 따라 수정하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인지 처리의 동화와 

조절에 따라 부적응을 경험하거나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를 통한 외상 후 성장을 나타낸다고 설명

하였다(정아름, 김종남, 2016). Joseph과 동료들(2012b)이 제시한 정서-인지 처리 모델의 최상

위 단계에 위치한 외상 후 성장은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때 안녕감은 심리학적 용

어인 행복(happiness)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행복에 대한 개념 정의는 주로 주관적 안녕감으로 

통용되어 왔으나 자기를 스스로 평가할 때 정서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심리적으로 안녕하다는 것을 단순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Ryff, 1989; Ryff & Singer, 1998).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을 개인의 삶의 질

을 포괄적으로 구성하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이라고 하였고,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6가지 요

소인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은 외상 후 성장

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대인관계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 발견, 개인내적 힘의 발견, 영적 

관심의 변화, 삶에 대한 감사와 부합되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 개념이 외상 후 성장

을 설명한다고 보았다(Joseph & Linley, 2008).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2004)이 

제시한 인지적 과정을 통한 외상 후 성장 모델에서 한 단계 발전한 외상 후 성장의 정서-인지 

처리 모델을 토대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를 통한 외상 후 성장을 살펴볼 것이다.

3.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에 대한 주의 후 자기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며, 자신의 정서 상

태를 느끼고 조절하여 행동을 동기화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이 적응적으로 기능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임전옥, 장성숙, 2003; Salovey & Grewal, 2005). 정서인식은 정서 경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정서 처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구성요소에 해당된다(Salovey & Mayer, 1990).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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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2)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식한 정서를 기반으로 정서조절을 하는 것이 외상경험 

이후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명

확하게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루는 개인은 자율적이며, 좋은 자아경계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건강

하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다(Mayer & Stevens, 1994). 그들은 자신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적고,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정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적응적인 태도와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alovey et 

al., 1995). 이처럼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개인의 고통스럽고 불편한 

심리적 상태를 완화시키고, 좀 더 적응적이고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주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심리적 수용

PTSD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용중심치료 방법 중 새로

운 행동치료모델인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ACT)는 인지행동치료

의 제3의 동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문현미, 2005; 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ACT에서 정의 내리는 수용(acceptance)은 지금-여기(hear and now)의 경험

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무비판적인 활동이다(Hayes, 2004). ACT의 핵심 치료 기제인 심리적 

수용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심리적 사건(사고, 감정, 감각 등)을 변화시키지 않고, 회피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채 기꺼이 내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에너

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의지를 뜻한다(Hayes et al., 1996). 즉, 심리적 

유연성(psychological flexibility) 또는 심리적 수용은 순간의 생각과 감정을 방어 없이 담아내어 

충분히 접촉하고 상황에 따라 목표와 가치 추구를 위한 행동을 유지 또는 전환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Hayes, Luoma, Bond, Masuda, & Lillis, 2006). 심리적 수용을 통해 자신이 겪은 모든 

경험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중요히 여기게 될 때,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이 바뀔 수 있다(윤호균, 2005). 선행연구자들(김채순, 2012; 사민서, 김영근, 2018; 이미애, 

김금미, 2017; 이훈진, 2009; Butler & Ciarrochi, 2007)은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받아들이는 

심리적 수용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 및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성격의 성숙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진다고 밝혔다. 특히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회피하거나 차단했던 핵심 정서와 접촉할 수 있도

록 정서를 활성화시킨 후 신체적으로 자각하고 허용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

요하고, 정서적 수용을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온전히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김영근, 김창대, 2015). 이처럼 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 자신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불러일

으켜지는 감정이나 생각을 회피하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상담 장면에

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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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서인식명확성, 심리적 수용,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Allen(2005)은 정서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외상의 경향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스런 외상경

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나 결과적으로 외상경험이 초래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이를 직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국내연구는 정

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살펴본 김영혜(2003)의 연구를 시작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송현, 이영순, 2017; 송현 등, 2012; 오혜리, 홍혜영, 2018; 조한로, 정남운, 2017). 또한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성장의 경로는 연구 대상과 모형에 따라 정서인식명확성이 독립변수 

또는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원, 

2016; 남여명, 박철옥, 2017; 이인재, 양난미, 2017).

최근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수용을 주요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행

연구자들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수용이 보다 잘 이루어져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이 증가되고, 불안 수준이 감소되며, 심리적 성장인 성격적인 성숙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였

다(강민서, 2011; 김영자, 정남운, 2016; 이미애, 김금미, 2017). 특히 김영혜(2003)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한 후에 정서의 수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심리

적 수용 역시 정서인식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정서경험 과정

에서 정서인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른 어떤 것 보다 실제로 

정서를 적절히 경험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Greenberg, 2002; Mayer & 

Stevens, 1994)와 유사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수용

은 정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문제와 적응에 대해 설

명할 수 있는 주요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심리적 수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수용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수준이 향상되고(박경, 2011; 박예슬, 2013; 한은애, 2015), 심리적 수용은 정신건

강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상황 대처 및 문제 해결능력을 증가시켜 삶의 적응력과 안녕감을 높인

다고 하였다(Dougher, 1994). 또한 스스로 바꿀 수 없고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인 경우 심리적 

수용이 외상 후 성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Zoellner & Maercker, 2006). 이와 

같이 심리적 수용은 외상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변화시키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궁

극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돕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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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중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 총 

2,153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성별로 표본수를 비례할당하여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

다.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BE2018-10)을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가

까운 사람의 상실’로 보고한 452명의 응답 자료를 토대로 불성실한 자료 30부, 사건 당시의 충격 

및 고통의 심각도가 보통(4점) 미만인 자료 18부, 상실 경험의 경과 시기가 6개월 이내거나 10년

을 초과한 자료 112부를 제외 후 총 292명(남성 139명, 여성 15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이는 사건 당시의 충격 및 고통의 심각도의 항목에서 보통(4점) 미만으로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선행연구(이수진, 2017; 이인재, 양난미, 2017)와 외상 후 6개월 이후에 외상 후 성장이 

발생하고, 외상 사건의 경과 기간이 길수록 측정 시 기억 왜곡과 성장 요인의 혼재 가능성이 커지

므로 상실 경험의 경과 시기를 10년 이내로 제한한 선행연구의 기준을 따랐다(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김시형, 최수정, 2017; 이수진, 2017; 임선영, 권석만, 2013; Dekel & Bonanno, 2013; 

Kleim & Ehlers, 2009).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64세(SD = 2.14)로, 학년 분포는 1학년 33명(11.3%), 2학년 

50명(17.1%), 3학년 75명(25.7%), 4학년 134명(45.9%)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과반수인 

179명(61.3%)이 무교였고, 113명(38.7%)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1) 외상 및 상실 경험 질문지

외상 및 상실 경험은 Tedeschi와 Calhoun(1996)이 외상 후 성장 척도(PTGI) 개발 시 사용한 

사건 목록 질문지와 송승훈 등(2009)이 사용한 외상 사건 질문지를 토대로 임선영(2013)이 6가지

로 외상 유형을 재분류 후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외상 유형으로 ‘가까운 사람의 상실’을 

보고한 경우, 이후 문항부터 김지원(2016)의 연구와 동일하게 두 범주의 상실대상 유형(죽음상

실, 관계상실)으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중복되는 경험이 있더라도 가장 심각하고 고통스러웠던 

1가지 경험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실 사건의 발생 시기, 사건 발생 당시와 현재의 충격 

및 심각도(7점 Likert 척도) 등을 평정하도록 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의 충격 및 심각도가 4점(보

통) 이상인 경우 외상 사건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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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인식명확성 (한국어판 특질 상위-기분 척도)

정서인식명확성은 Salovey와 동료들(1995)이 정서지능의 특징적인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자기보고식 특질 상위-기분 척도(TMMS)를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타당화한 한국어판 

TMMS를 사용하였다. 한국어판 TMMS는 5점 Likert 척도로 총 21문항, 3개의 요인(정서주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 요인 11문항만을 

사용하였고, 그중 5문항(1, 2, 4, 7, 11)은 역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의 

Cronbach’s α는 .88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3) 심리적 수용 (한국어판 수용-행동 질문지-Ⅱ)

심리적 수용은 Bond와 동료들(2011)이 단일요인 척도로 개정한 수용-행동 질문지-Ⅱ(AAQ-

Ⅱ)를 허재홍, 최명식 및 진현정(2009)이 타당화한 한국어판 AAQ-Ⅱ를 사용하였다. 허재홍 등

(2009)의 연구에서 통계방식과 문화적 차이로 2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져 8문

항만을 사용하였고, 1문항(5)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역 채점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방어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수용함을 시사한다. 

허재홍 등(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4)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은 Joseph과 동료들(2012a)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외상 후 심리적 안

녕감 변화 질문지(PWB-PTCQ)를 단일요인 18문항으로 재구성하여 타당화한 것을 정아름과 김종

남(2016)이 번안 후 타당화한 한국어판 PWB-PTCQ를 사용하여 변화를 측정하였다. 한국어판 

PWB-PTCQ는 5점 Likert 척도로 16문항, 2가지 하위요인(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 인생관 및 

대인관계 변화)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긍정적 변화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정

아름과 김종남(2016)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상실 요인에서 성별, 종교, 외상의 유형 및 기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고(박모란, 유성은, 2014; 

박효실, 2002; 이수림, 2015; 임선영, 권석만, 2013; 최승미, 2008; 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 Linley & Joseph, 2004), 이를 통제한 후 심리적 수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3.0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상실 경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변인 별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 산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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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 간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실유형 집단 간 

차이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3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Sobel-test를 실시하여 매

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상실 경험 특성 분석

상실 경험 특성은 상실대상 유형, 상실 경험 시기, 상실 경험 당시 및 현재의 충격 및 고통의 

심각도로 살펴볼 수 있으며,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특히 상실대상의 유형 13가지 중 자녀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본인의 이혼 및 별거, 불임 및 유산을 제외한 9가지의 유형이 보고되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상실유형

죽음상실

부모님의 죽음 8 2.7

형제 및 자매의 죽음 3 1

연인의 죽음 1 0.3

조부모 및 친인척의 죽음 70 24

친구, 동료, 가까운 이의 죽음 25 8.6

합계 107 36.6

관계상실

부모님의 이혼 및 별거 23 7.9

연인과 이별 55 18.8

우정 및 친밀한 관계의 단절 93 31.8

가족 및 친척 구성원과의 단절 14 4.8

합계 185 63.4

상실 경험 시기

7-12개월 전 33 11.3

1-2년 전 80 27.4

2-3년 전 51 17.5

3-6년 전 75 25.7

6-10년 전 53 18.2

상실 경험 당시 충격 및 고통의 심각도

4. 보통 35 12

5. 심각함 88 30.1

6. 대체로 심각함 104 35.6

M = 5.68  SD = .95 7. 매우 심각함 65 22.3

<표 1> 상실 경험 특성 (N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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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정서인식명확성, 심리적 수용,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정서인식명확성의 평균은 3.29(SD = .61)로 ‘보통이다(3점)’보다 높았고, 심리적 수용은 평

균이 4.40(SD = 1.04)으로 ‘가끔 그렇다(4점)’보다 높았으며,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은 전체 평균

이 3.40(SD = .61)으로 ‘사건 전과 현재가 비슷하다(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정서를 다소 명확하게 인식하고, 심리적 수용의 정도가 

높고,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변인들의 정규

성 검증을 위해 왜도는 2이상, 첨도는 7이상이 아닌 경우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을 따랐으

며(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의 왜도는 -.46∼-.10, 첨도는 -.12∼2.22로 나타나 

변인들이 정상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정서인식명확성 1.00 4.64 3.29 .61 -.26 .24

심리적 수용 1.00 6.88 4.40 1.04 -.29 -.12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전체 1.00 4.88 3.40 .61 -.29 1.83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 1.00 5.00 3.46 .63 -.46 2.22

인생관 및 대인관계 변화 1.00 5.00 3.32 .67 -.10 .80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N = 292)

3.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 심리적 수용,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변인들 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정서인식명

확성은 심리적 수용(r = .637, p < .01),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r= .307,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심리적 수용의 경우도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r = .346,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상관의 정도를 살펴보면, 매개변인인 심리적 수용은 독립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보다 종속변인인 

구분 빈도(명) 비율(%)

현재 충격 및 고통의 심각도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4 8.2

2. 대체로 심각하지 않음 22 7.5

3. 심각하지 않음 29 9.9

4. 보통 67 22.9

5. 심각함 87 29.8

M = 4.32  SD = 1.62 6. 대체로 심각함 38 13

7. 매우 심각함 2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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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과 더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zier, Tix 및 

Barron(2004)은 예측변인(독립변인)보다 결과변인(종속변인)과 더 강한 상관을 가지는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매개효과 검증의 통계적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정서인식명확성보다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상관을 보이는 심리적 수용이 매개변수로 채택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 2 3

 1. 정서인식명확성 1

 2. 심리적 수용 .637** 1

 3.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307** .346** 1

<표 3> 주요변인간 상관관계 결과 (N = 292)

 **p < .01

4. 상실유형 집단 간 차이 분석

본 연구의 상실유형은 가까운 대상과의 단절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죽음상실과 관계상실로 구

분되나 죽음과 이별이라는 상실의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두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고, 두 집단 간 주요변인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

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 상실을 경험한 동질집단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실유형 N M SD t p

정서인식명확성
죽음상실 107 3.29 .59

.00 1.000
관계상실 185 3.29 .63

심리적 수용
죽음상실 107 4.55 1.03

1.85 .065
관계상실 185 4.32 1.03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죽음상실 107 3.42 .53

.49 .627
관계상실 185 3.39 .66

<표 4> 상실유형 집단 간 t-test 결과

5. 매개효과 검증

관계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

용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3단계 분석절차

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분석절차는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1단계).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쳐야 한다(2단계).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했을 시, 종속변인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3단계). 이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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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감소하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 효과로 판단하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고,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한 경우는 완전매개(complete mediation) 

효과로 판단한다(Van Dyne, Graham, & Dienesch, 1994).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

고, 분석 시 성별, 종교, 상실유형, 상실기간을 통제하였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변인인 심리적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β 

= .643,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2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인식명

확성이 종속변인인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β = .307, p < .001)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단계 중다회귀 분석결과 심리적 수용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β 

= .259, p < .0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정서인식명확성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고, 매개변인의 영

향력이 유의하므로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은 완전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단계 경로 B SE β t
R
2

(Adj-R2)
F

1

독립⟶매개

정서인식명확성
⟶

심리적 수용
1.085 .076 .643 14.312***

.435

(.425)
44.044***

2

독립⟶종속

정서인식명확성
⟶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308 .057 .307 5.409***

.097

(.081)
6.117***

3

독립,매개

⟶

종속

정서인식명확성
⟶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141 .073 .141 1.932

.134

(.116)
7.376***

심리적 수용
⟶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154 .044 .259 3.528***

<표 5> 매개효과 검증 중다회귀 분석결과

 ***p < .001 성별(더미), 종교(더미), 상실유형, 상실기간 통제

마지막으로 심리적 수용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이 완전매

개효과(Z = 3.40, p < .001)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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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죽음 또는 이별의 관계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의 적응적인 삶과 더불어 개인적인 성

장을 이끄는 주요변인으로 정서인식명확성, 심리적 수용,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을 설정하였고, 

그들이 인식한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확인한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인식명확성, 심리적 수용,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 변

인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밝힌 외상경험 이후 발생하는 부정

적인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결과(남여명, 박철옥, 

2017; 송현, 이영순, 2017)와 더불어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심리적 수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영자, 정남운, 2016; 박경, 2013; 이재규, 

2017). 또한 정서를 명확히 인식할수록 사적인 경험이나 사고와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

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인재와 양난미(2017)의 주장을 지지하며, 외상 후 성장을 이끄는 예측변

인으로 수용적인 대처방식을 제시한 연구(Zoellner & Maercker, 2006)와 심리적 수용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박경, 2011; 박예슬, 

2013; 한은애, 2015). 즉, 자신의 정서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심리적 수용이 증가할수록, 외상 후 심리적 안

녕감도 증가하여 외상 후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관계 상실 경험으로 인해 

유발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자각하는 것이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인정하도록 돕고, 감

정을 회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적 수용의 계기가 되어 외상 후 심리

적 안녕감의 증가를 이끌고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수용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 검증한 결과, 심리적 수용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서인식명확성이 외상 후 심

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심리적 수용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심리적 수용의 완전매개효과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명확성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영향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심리적 수용과 결합한 간접효과가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서인식명확성이 심리적 수용과 

결합하게 되면서 정서인식명확성의 토대 위에서 정서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수용의 촉진을 이끌 수 있고(신아영, 김정호, 김미리혜, 2010), 이는 외상 후 심리적 안녕

감을 이루도록 작용하여 외상 후 성장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상을 경험한 일반 성인

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한 이재규(2017)는 정서를 명확히 인식한 후 자신

의 감정과 상황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외상 후 성장이 촉진된다고 밝히면서 정서수용 과정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본 연구와 이어진다. 또한,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정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개인의 성격 성숙에 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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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하고 입증한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이미애, 김금미, 2017). 그 밖에도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게 되면 정신건강이 증진되

고,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 및 대인관계 능력도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들(임전옥, 장성숙, 2003; 

천부경, 양난미, 2013; 최예종, 조용래, 2009)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타인과의 친밀한 교류가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인 대학생이 관계 상실을 통하여 외상을 

경험하였을 때 명확하게 정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와 더불어 경험한 정서

를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수용하는 정서-인지 처리 과정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는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로 이어져 삶의 적응

적인 형태의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담과정에서 관계 상실 외

상경험을 가진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감정에 접촉하여 충분히 자각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감정을 온전히 수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이들의 변화와 성장에 핵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변인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통해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

적 수용,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이 관계 상실을 경험한 개인의 사고 및 감정을 비롯한 심리적인 

상태를 설명해주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개인이 느끼고 체험하는 정서는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첫 단계로 감정에 솔직하게 

접촉하여 그 감정 자체를 온전히 수용하고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Hart, 1990). 자신의 정서 상

태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시작으로 상실 경험으로 인해 불러일으켜지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 기법을 상담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통

스러운 경험을 마주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적으로 정서를 수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

의 경험 내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적 정서를 재경험할 수 있으며(김영근, 김창대, 2015), 상실 

대상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의미 있게 재구성하여 내담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촉진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 또는 이별의 관계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외상 후 성장의 경로를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과 주요변인을 통해 확인하였고, 정서를 명확히 깨닫게 되면 순간의 생각

과 감정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기꺼이 수용하게 되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을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관계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이 상실 경험 이전보다 긍정적인 성

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실 후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고 회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외상 후 성장을 의미하는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서인식명확성이 심리적 

수용을 거치는 경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을 이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상담 및 임상 장면에서 상담적 개입을 통해 외상 사건의 부정적 

측면에 머무르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왜곡 없이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처 방식과 

태도를 취하도록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킬 유용한 심리적 기제로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수용

을 설정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내담자가 회피하고 알아채지 못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접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

현하는 적응적 대처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심리적 수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중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과 ‘매일 경험 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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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주수진, 손정락, 2015),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

의 감정과 생각 및 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경험하도록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관계 상실 사건 

및 대상을 의미 있게 재구성하여 긍정적 적응의 형태인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리

서치 전문기관에 패널로 등록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대학생으로 한정한 표본으로 인해 관계 상실에 대한 심층적인 데이터 수집에 한계를 가지며, 거

주 지역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관계 상실을 경험한 대상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선정 시 연령, 거주지 등을 확장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기억 회상으로 인한 왜곡을 배제하기 위해 상실 경험 시기를 10년 

이내로 제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연구 

자료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응답하거나 반응경향성에 따

라 왜곡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양적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심층 

면접의 추가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실유형 두 집단 간 t-test 결과 동질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상실이라는 하나의 범주 하에 주요변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상실유형 

집단 간 비율을 살펴봤을 때, 관계상실 집단이 죽음상실 집단보다 1.7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상실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표집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일요

인으로 구성된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수용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한 연구(정아름, 김종남, 

2016)에서 예측 요인으로 밝혀진 자아탄력성, 외상경험 개방 후 긍정적인 사회의 반응을 추가하

여 이들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 변화 척도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

는 친밀감이 주요 발달과업인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가까운 사람을 상실한 관계 상실 경

험으로 외상 사건을 구분하여 연구하였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상 후 

성장 척도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나 최근에 국내에 소개되었고 종교적 색채가 배제되어 

있으며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처리 및 정서처리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외상 후 심리적 안녕

감 변화 척도를 사용하여 외상 후 성장의 의미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서인식

명확성과 심리적 수용이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예측 변수임을 밝히고 정서

인식명확성이 심리적 수용을 거쳐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외상 

후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

로, 상담 장면에서 관계 상실의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정서나 생각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치료적 

기제로써 정서인식명확성과 심리적 수용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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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with Relationship Loss 

Goo, Jin-Young ･ Chang, Seok-Jin(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acceptance on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relationship loss. For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male and female students attending 

four-year universities nationwide. A sample of 292 college students who reported ‘loss 

of a close person’ in total was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o analyze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on trauma and loss, the Korean version of Trait Meta-Mood Scale, the 

Korean version of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Ⅱ, and the Korean version of 

Psychological Well Being-Posttraumatic Changes Questionnaire were used. The SPSS 

23.0 program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mediation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clarity,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well-being appeared to b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Secondly, 

psychological acceptance was verified to be a complete media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Relationship loss, Emotional clarity, Psychological acceptance, Posttraumatic psychological 

well-being, Posttraumat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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